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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협상론을 적용한 지방공항 재추진 갈등분석:
동남권 신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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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남권(남부권) 신공항 재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다층적 갈등현상을 보완된 원칙협상론의 분석틀로 고

찰한다. 연구는 항공수요조사, 입지선정,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이해관계 구조, 인지

적 편견, 객관적 기준의 활용, 창조적 대안 도출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항공수요조사 이슈에서

는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통합적 해결방안이 도출된 반면, 입지 및 김해공항 확장 이슈에서는 인지적 편견 완화 노

력의 한계, 객관적 기준의 부재, 입장 중심 협상으로 인해 창조적 대안 개발이 저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

석은 대규모 국책사업 갈등관리에 있어 이해관계 중심 협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인지적 편견의 체계적 관리, 복수

의 객관적 기준 조합, 그리고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원칙협상론, 공공갈등관리, 이해관계 기반 협상, 인지적 편견 관리, 다층적 거버넌스

Ⅰ. 서론

동남권 신공항은 비용이 넓게 분산되고 편익은 대체로 영남권에 좁게 집중되는 Wilson(1980)의 

고객형(client)에 해당되는 도시선호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추진 및 재추진

을 둘러싼 갈등은 공공시설의 유치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핌피(PIMFY)갈등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

된다.

주지하다시피 동남권 신공항 추진 계획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경제성 없음을 이유로 백지화된 바 있다.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

로 재추진되면서 갈등이 다시 증폭되었고,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되며 갈등은 일시

적으로 종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영남지역 

정치지형 변화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찬반논란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김해시 간 갈등에서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 간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1

* 이 연구결과물은 2023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논문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의

견을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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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계획의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밝혔고,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공항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해보면, 해외 연구의 경우 정치생태학, 포퓰

리즘, 민주화론 등 다양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방법론적 측면에서 Bowtie 모델 등과 같은 정량적 분석도구를 활용한 갈등요소

의 계량화 및 기술적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질적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한 정치적 

담론 분석과 사회구조적 맥락의 탐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동남권 신공항 관련 국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흐름으로 대별된다. 첫째는 관련 지역

의 공무원과 광역･기초의원,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설문조사 혹은 양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로(박영강･이수구, 2016; 박영강, 2012; 허철행･이희태･문유석･허용훈, 2012; 

김민재, 2018), 정책적 실패와 지역 간 경쟁구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둘째는 비판적 사

회이론, 정책네트워크, 정책옹호연합모형(ACF), 양면게임이론(TLG) 등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적

용한 연구들로(김민정, 2021; 황동현･서순탁, 2011; 정지원･박치성, 2012; 이윤경, 2014; 이윤수, 

2017; 고경훈, 200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갈등 및 조정기제의 부재 등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내 연구들은 사회적 수용성과 경제적 타당성

의 균형, 거버넌스 구조의 재설계 등에 있어 각기 차별화된 관점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공항건설을 둘러싼 지역갈등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원칙협상론에 기반한 

갈등분석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 결과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협상 당사자의 욕구가 투영

된 세부 ‘이슈’에 초점을 두고 갈등구조 내 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이해관계, 인지적 편견, 객관적 

기준, 창조적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했다. 상생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슈와 사

람을 분리하고 이슈와 ‘이해관계’ 중심의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Fisher, Ury, & 

Patton, 1991). 그리고 불신과 자기중심성 등 ‘인지적 편견’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슈의 재조정･
재규정을 통한 부정적 인식틀의 분해･전환(Asah, Bengston, Wendt, & Nelson, 2012), 감정절제, 공

감, 적극적인 의사소통(성찰적 대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이

슈의 주장과 ‘창조적 대안’의 제시도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 말부터 2020년 11월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때까지 동남권 신공항 재추

진을 둘러싼 갈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와 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갈등당사자의 상호작용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여 갈등

구조를 파악하고 이와 연계된 원칙협상론 기반의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형을 기

초로 갈등과정에서 부각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갈등당사자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난 이해

관계, 인지적 편견, 객관적 기준, 창조적 대안 등을 분석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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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국내 선행연구

동남권 신공항 추진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신공항 정책에서 나타난 갈등을 정책적 실패, 지역 

간 경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갈등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1) 또한, 경제적 타당성

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며, 효율성과 접근성을 중

심으로 최적의 공항 운영과 입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 참여와 독립적인 

조정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선행연구는 대부분 동남권 신공항 정책이 갈등과 실패로 귀결된 점

을 분석하였다. 비판적 사회이론을 적용한 김민정(2021)은 지역균형발전보다는 특정계층에 이익

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발주의가 지역 불평등을 초래하며 갈등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였고, 허철행 

외(2012)는 갈등 원인을 외부적 요인보다는 지역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간 이해관계의 대

립이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정지원 외(2012)와 황동현 외(2011)는 각각 정책옹호연합모

형(ACF)과 정책네크워크 관점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조정 실패가 갈등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책 갈등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며, 투명성과 참여가 

부족한 정책 환경이 갈등의 근본적 원인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동남권 신공항 갈등이 지역 간 경쟁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

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지상현 외(2013)는 스케일 변화와 성장연합 이론을 적용하여 신공항 건

설 갈등의 과정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지역 간 정치적 연합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스케일

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였다. 이진수 외(2015)는 스케일의 정치 이론을 통해 

공간적 스케일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가덕도와 밀양 간 경쟁이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보았다. 조홍남 

외(2019)는 정책갈등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갈등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 환경에 의해 결

정되었다고 분석하였고, 이용성(2011)은 정치적 프레이밍, 정치적 포퓰리즘이 지역 갈등을 부추겼

다고 지적하며, 심훈(201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과열 보도가 이러한 경쟁을 더욱 심화시

켰음을 논의하였다. 심훈(2016)은 언론의 과잉 보도와 정치적 프레이밍이 갈등을 확대했다고 지적

하며 갈등의 외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이윤경 외(2014)는 신념체계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한다고 

분석하며, 정책옹호연합모형과 양면게임이론의 결합모형을 통해 이를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정 실패,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핵심 논

제로 다루었다. 박영강(2012)은 문유석･박영강(2017), 경남발전연구원(2013)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하면서 지역주도 정책설계가 갈등을 해

1)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다룬 선행연구(장훈교･서영표, 2018; 조홍남･손정웅･박형준, 2019; 

김형배, 2022; 이윤정, 2016) 역시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나 사회연결망분석(SNA) 등 다양한 분석틀을 

활용해 제주 제2공항 갈등의 특성과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정책 행위자 간 입장차이와 타협 거부, 정부

의 일방적 추진, 민주적 정당성 결여 등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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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황동현 외(2011)는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자원 교환

과 협력이 부족했다고 진단하였다. 유광의(2015)와 홍창유(2022)는 항공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신공항 건설의 실질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광의(2015)는 소음문제나 갈

등보다는 공항의 경제적 역할을 부각하면서 신공항이 항공 수요와 물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민재(2018)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해 소음 피해 비용을 정량적으로 측

정하고 공항건설의 외부효과와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신공항 개발의 경제적 필

요성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공항 운영 효율성과 입지 경쟁력도 관심사였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한 점도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최치국(2014, 2016)과 Huff 모델을 활용한 홍창유(2022)는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도 신공항 입지의 경쟁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두 연구는 공항 입지가 지역 경제와 글로

벌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효율성과 접근성이 최적 입지의 주요 요인임을 밝

혔다. 홍창유(2022)가 접근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입지 경쟁력을 평가한 반면, 정헌영(2009)은 공

항정책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공항 기능적 구분을 통

해 입지를 논의하였다. 이는 입지 평가가 지역적 관점인지, 국가적 관점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 것이다. 박영강과 이수구(2016)는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기반 정책 설계를, 조홍남 외(2019)

는 독립적 갈등 조정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윤수(2019)는 딜레마 이론을 통해 선택대안 간 

충돌이 갈등 요인임을 분석하고 균형적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2. 해외 선행연구

공항건설 프로젝트 관련 문제를 다룬 해외 연구는 정치 생태학의 구조적 접근, 포퓰리즘 이론, 

민주화 이론, 갈등 민감성 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틀과 질적･양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대규모 개

발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갈등과 위험관리, 해결 방안 등을 탐색하였다. 질적 연구는 심층 인터뷰

와 질적 데이터를 통해 정치적 담론, 주민 협상, 국제적 연대 등 사회적 맥락과 갈등의 구조적 요

인을 탐구하며 다양한 이론을 결합하였다. 반면, 양적 연구는 Bowtie 모델, 다기준 의사결정 모델, 

Huff 모델 등과 같은 정량적 도구를 사용하여 갈등 요소를 계량화하거나 기술적 견고성과 공간적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갈등관리 방안의 설계, 프로젝트의 기술적 성공 가능성 및 운영 효율성에 중

점을 두고 있다. 

먼저 Geschewski and Islar(2022)은 네팔 제2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개발이 지

역 공동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 생태학 이론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개발 과정에서 절차

적･분배적 정의의 훼손과 소수 민족의 생계와 권리가 무시되는 현상을 강조하며, 개발 갈등이 단

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생존권 투쟁으로 이어졌음을 지적했다. 이 연구는 주민 생계와 환경 보존

의 균형을 논의한 Putri and Paskarina(2021)의 연구과 유사하지만, 권리 침해의 구조적 문제에 더 

중점을 두었다. Putri and Paskarina(2021)은 협상이론 관점에서 요그야카르타 국제공항 건설 과정

의 주민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전략을 제시했다. 토지 소유권 상실과 생계 손실에 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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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우려를 탐구하고, 설득적 접근법과 다자간 대화를 통한 갈등 완화 과정을 연구하였다. 

Fitriantoro(2020)는 요그야카르타 신공항 프로젝트에서 엘리트 중심 개발 논리가 주민 저항을 심

화시키는 과정을 연구했는데, 불공정 보상 체계와 투명성 부족 등 갈등을 촉진한 구조적 문제를 

강조한 점에서 갈등 해결에 중점을 둔 Putri and Paskarina(2021)와 대조적이다.

May and Hill(2006)은 캔버라 국제공항 확장 사례를 통해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 간

의 갈등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항공기 소음과 토지 이용 갈등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하며, 환경 문제를 주요 갈등 요인으로 다루었다. Flores and Davis(2013)는 민주화와 글로벌화 이

론을 적용해 멕시코시티 공항 논란에서 주민 저항과 정치적 구조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강압적 

토지 수용과 주민 참여 부족이 갈등을 촉진하는 과정을 탐구하며, 주민 참여와 국제적 연대의 중

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지역 협력에 중점을 둔 Evans and Hutchins(2002) 연구와 대비된다. 

Evans and Hutchins(2002)는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비교를 통해 맨체스터와 리버풀의 교통 자산 

개발 사례를 분석했다. 이들은 거버넌스의 질이 지역 경제와 개발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고, 지역적 협력과 중앙정부와의 조율 필요성을 제안했다.

Griggs and Howarth(2008)은 스탠스테드 공항 확장 반대 캠페인을 분석하며 지역주의와 포퓰리

즘 이론을 활용해 개발 프로젝트가 초래하는 지역적 갈등의 정치적 논리를 탐구했다. 이 연구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환경 보호 논리가 결합되어 정책 저항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수사적 접근법으

로 분석한 것이다. Davis and Rosan(2004)은 거리의 힘(POD) 모델을 활용해 멕시코시티 공항 논란

에서 주민 저항과 국제적 연대의 역할을 분석했다. 신자유주의적 개발이 지역 주민과 정부 간 거

리감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가 주민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갈등 민감성 이론을 통해 방글라데시 아리알 빌 공항 프로젝트에서 지역 맥락을 무시한 

개발이 초래한 갈등을 분석한 Islam(2022)은 주민참여 부족과 환경평가 미흡이 갈등의 주요 원인

임을 밝히며, 개발 초기 단계에서 갈등 민감성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Song et al.(2021)의 연구는 Bowtie 모델과 갈등 수준 매트릭스를 적용하

여 한국 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갈등을 진단하고, 조건부 가치평가법(CVM)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정량화함으로써 갈등 요소의 조기 진단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Alkheder et al.(2021)은 

다기준 의사결정 모델을 활용하여 쿠웨이트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의 견고성을 평가하고, 시간, 

비용, 안전성, 환경성 등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기술적 견고성과 프로젝트 위험관리

에 초점을 맞추었다. Teixeira and Derudder(2021)는 Huff 모델을 사용해 뉴욕 다중공항 지역의 공

항 선택 요인을 분석하며, 시공간적 변수와 승객 선택 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운영 효율성 중

심의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적 갈등 연구와 차별화된 접근을 보여주었다.

3. 원칙협상론 기반의 연구동향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공항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둘러싼 갈등과정

에 원칙협상론(Principled Negotiation Theory)을 적용해 분석한 국내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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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 원칙협상이론은 하버드 대학교의 Fisher & Ury(1991)가 제시한 협상 패러다임으로, ‘사람과 

이슈 분리’, ‘입장이 아닌 이해관계 중시’, ‘객관적 기준의 활용’, ‘상호이익을 위한 대안 창출’이라

는 네 가지 핵심원칙을 통해 협상 당사자들이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원칙협상이론은 공항건설과정에서 부각되는 ‘이슈’에 대해 갈등 당사자들의 표면적 입장 이면

에 존재하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공항건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항공수요조사, 입지분석, 환경영향 평가, 소음피해 산정, 보상기준 설정 등의 

이슈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의 활용’이 중요하다. 원칙협상이론은 이러한 기술적･과

학적 쟁점들을 다룰 때 전문가 검증, 해외사례 벤치마킹, 법적 기준 등 객관적 판단 근거를 활용함

으로써 합의 도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원칙협상이론의 ‘상호이익을 위한 대

안 창출’ 원칙은 공항건설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단순한 피해 보상의 차원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 연관 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포괄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갈등의 

건설적 해결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Ⅲ. 분석모형

<그림 1>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갈등구조의 분석모형

공항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중첩된 구조

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갈등 구조 하에서는 표면적 대립 이면에 존재하는 다층적 이해관

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 요구된다. Fisher and 

Ury(1991)의 원칙협상 이론은 ‘사람과 이슈 분리’, ‘입장이 아닌 이해관계 중시’, ‘객관적 기준의 활

2) 공항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는 타 분야에 원칙협상이론이 적용된 해외 연구로는 참고문헌에 소개된 바와 

같이 Doyle(2022), Ren, Shen, Xue & Hu(2011), Lewis & Spich (1996), Zhang & Constantinovits(2018), 

Lens(2004), Dias,, Lafraia, Schmitz & Vieira(2023), Mann, Warsitzka, , Hüffmeier & Trötschel(2024), 

Ninomiya(2007) 등의 연구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NIMBY 갈등 과정에 원칙협상론

을 적용했던 탐색적인 연구(최유진･안나연, 202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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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상호이익을 위한 대안 창출’이라는 네 가지 핵심원칙을 통해 이러한 복잡한 갈등 상황에 적

용 가능한 분석모형을 구성하는데 있어 유용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상호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원칙협상은 국가 간(Doyle, 2022), 지방 간 문화적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 협상이론이 분쟁 해결에 유용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인 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불완전한 정보, 갈등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협상

의 비효율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Ren, Shen, Xue & Hu, 2011), 합리적 선택과 상생협

상을 위해서는 협상에 임한 갈등당사자들의 인식틀에 내재된 지적 편견(mind biases) 혹은 심적 

편견(heart biases)과 같은 ‘인지적 편견’을 줄여야 한다(Malhotra & Bazerman, 2008).3) 따라서 문

화적 맥락과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편견을 분석모형에 추가하는 것은 복잡한 협상 

환경에서 원칙적 협상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갈등과정의 주요 협상 당사자는 국토부, 동남권 5개 광역시･도, 김해시

(지역주민)로 구분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3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항공수요조사 이슈

에서는 국토부와 동남권 5개 광역시･도가, 2016년 6월까지의 입지선정 이슈에서는 대구･경북(경

남･울산)과 부산시(김해･통영･거제시)가 주요 갈등당사자였다.4) ADPi의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2016.6.21.) 이후 2020년 11월까지는 먼저 국토부와 김해시(동남권신공항 대책본부) 간, 이어서 

국토부와 부울경 단체장 간 갈등이 전개되었다. 중립적 제3자로는 김해공항 확장사업 갈등과정에

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중재 역할을 들 수 있다.

Ostrom, Gardner, and Walker(1994:37)의 IAD모형(Institutional Analysis & Development 

Framework)은 생물물리학적･물질적 조건, 규칙(rules), 공동체 속성이 융합되어 특정 행위 상황에

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과정에서 갈등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 대내외적 요인은 이러한 IAD모형을 적용할 경우 맥락(context)으로서 물

리적 조건인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환경, 일단의 규칙인 제도적 장치나 협의기구의 수준, 공동체

의 속성에 해당되는 단체장과 관료의 특성 및 행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과정의 정치경제적 환경은 지역 간 갈등과 국가 정책의 변동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해 형성된 특수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15년 이상 지속된 논란은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경남 일부와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울산･경남 간의 첨예한 지역적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정권과 단체장 교체에 따라 사업의 명칭과 방향성이 "동남권", "영남권", "남부권" 신

공항 등으로 자기지역에 유리하게 변경되는 정책적 불안정성을 보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인천

국제공항 다음으로 많은 항로를 보유하고 연간 1,238만 명(2015년 기준)이 이용하는 흑자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포화 문제가 주요 추진 동력이었다. 특히 국제선 터미널이 수용 한계(635만 명)에 

3) 지적 편견은 머리로 인지하고 지각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작용하는 것이고, 심적 편견은 가슴으로 느끼는 

과정에서 편견이 작용하는 것이다. 지적편견은 고정된 파이 편견, 선명성 편견, 비합리적인 몰입의 강화, 

프레이밍 효과 등에 의해 발생되고, 심적 편견은 자기중심성, 과신(비합리적 낙관주의, 우월 착각), 자기 

위주 편견, 후회 상황 회피 등에 의해 유발된다.(하혜수･이달곤, 2017: 259-261).

4) 2010년에 이어 2016년에도 통영시의회는 가덕도 신공항 유치 결의안을 준비하는 등, 가덕도 유치에 우호

적인 태도를 보였다(부산시보,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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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하고 2023년에는 활주로 및 터미널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신공항 건설

의 경제적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둘러싼 갈등과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은 지역

언론 및 주민과 시민단체의 관심이었다.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항공수요조사와 입

지타당성조사의 병행을 요구하며 저항을 예고해 협상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영남 5개 시･도지사

의 1차합의(2014년 10월 2일) 후 김해공항 폐지여부 및 공항목표 등을 둘러싼 입장차이로 입지평

가용역실시가 어려워졌을 때도 언론과 시민단체는 적극적 입장표명을 통해 국토부의 중재역할과 

2차합의안 도출에 영향을 미쳤다.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이후 김해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김해신

공항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김해신공항건설반대주민대책위원회, 부산 강서구 김해신공항반대투

쟁위원회 등은 2018년 상반기부터 소음･안전 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반대운동을 통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갈등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장치와 협의기구는 협상이슈를 둘러싼 갈등 발생 이후 증폭단계에

서 외형상 존재했으나 실질적 기능은 미약했다. 2013년 6월 3일 개최된 민주당의 영남권 5개 시･
도당위원장 연석회의는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결과 승복’ 요구와 관련해 협력방안을 모색한 야

당차원의 협의기구였다. 국토부와 영남권 5개 시･도가 항공수요조사 및 입지를 포함한 타당성조

사를 위한 공동합의서 체결(2013. 6.18) 직후 구성된 5개 시･도의 신공항 건설 조직은 한시적 성격

의 테스크 포스 팀이었다. 국토부가 조사용역 실시 전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용역 중간보고회

를 개최한 것은 성찰적 청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를 지닌다. 2018년 6월 설

치된 ‘동남권 신공항 대책본부’는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들이 신공항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국토부와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며 김해신공항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의 새

로운 축으로 부각되었다.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과정에서 관련 지역 단체장들은 신공항 유치공약(2014년 6.4 전국동시지

방선거) 이행의 정치적 책무가 있었기에 입지평가용역 추진과정에서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상호발전이라는 표면적 명분과 달리 협상상대방보다 이익극대화를 위한 강성(hardball)의 분배협

상전술을 활용했다. 부산시는 민자방식의 독자적 추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positional 

commitment) 전술을 구사했으나, 당시 배트나(BATNA)와 규범적 원칙이 미흡한 상황에서 전술의 

신빙성은 높지 않았다.5) 항공수요조사 이후 입지평가과정에서는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심리가 커진 상황이었기에, 단체장들이 제시할 수 있는 양보의 크기, 즉 윈셋(win-set)의 크기

는 고정되어 상호간에 확장･중복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관계자들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김해

공항 확장사업과 관련해 2018년 6.13 지방선거 직후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는 ‘동남권 신공항 

대책본부’를 설립하여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5) 상생협상과 관련된 협상력 제고의 주요 수단으로는 배트나(BATNA)와 윈셋(win-set)이 있다. 배트나(BATNA)

는 협상이 결렬될 때 동원할 수 있는 차선책(plan B)을 의미하며, 윈셋(win-set)은 전체집단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합의가능 대안의 집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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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갈등 분석

1. 갈등의 주요 일지

동남권 신공항 추진 이슈는 노무현 정부 시절 영남권 공항 수요 증가로 5개 시･도지사들이 김

해공항 외 국제공항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각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영남권 신공항을 대

선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후 약 3년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2011년 3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갈등은 종결되지 않았고,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재등장하면서 당선 이후 유치경쟁이 재가열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2013년 4월)에서 항공수요조사를 거쳐 신공

항 재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지역여론 수렴을 통해 항공수요조사 종결 후 바로 입지를 포함

한 타당성조사 실시에 대해 2013년 6월 18일 5개 시･도와 합의했다.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는 

2013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14년 8월 25일 국토부는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장래 항공수요 대책 

필요성을 피력했다.

당초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당해 연도 내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김해

공항 존폐여부 등 신공항 규모와 건설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입지평가용역은 착수되지 못했다. 

결국 여론 압박으로 영남 5개 시･도지사는 2014년 10월 2일 정부 입지평가용역 결과에 따르겠다

는 1차합의에 이르렀다. 용역조사 내용과 공항목표에 대한 입장차이로 용역진행이 답보상태에 빠

졌으나, 국토부의 중재로 2015년 1월 19일 5개 시･도는 입지선정을 외국기관에 일임하는 2차합의

안을 도출했다. 국토부는 2015년 6월 한국교통연구원 및 ADPi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계약을 체

결했고,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적합한지 검토하겠다

는 공약을 했으나, 이 확장안은 소음피해를 우려한 김해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2017년 

8월 29일 김해 사전주민설명회는 무산되었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2017년 9월 12일 김해신공

항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2017년 10월 부산에서는 “24시간 

안전한 신공항촉구 교수회의(약칭 신공항교수회의부/ 부산지역 교수 100여명으로 구성)가 결성되

어 기존의 부산지역 신공항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를 시작하였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부

산･울산･경남 당선 시･도지사들은 ‘동남권 상생협약’을 맺고 ‘동남권 신공항 대책본부’를 설치했

다. 2018년 10월에는 김해지역 민･관･정이 총망라된 김해신공항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되

어 김해신공항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는 2019년 5월 김해신공항 

계획이 안전성, 소음, 환경 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2019년 6월 국토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1년간의 검증 끝에 2020년 11월 김해신공항 재추진 방안은 백

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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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남권 신공항 갈등의 일지

시점 주요 내용

2000 부산시, 정부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건의

2005
부산시, 건교부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안 먼저 제출

영남 5개 시･도지사, 10월에 대정부 공동건의문 제출

2006.12 노무현 대통령, 영남권 신공항 공식 검토지시

2007.02 영남권 5개 시･도, 실무추진협의회 구성

2007.12 이명박 대통령후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영남권 신공항 추진

2008.03 국토연구원, 타당성 조사 착수

2009.04 신공항 후보지 두 곳으로 압축-부산 가덕도와 밀양

2011.03 민간전문가 평가단, 경제성 없음을 이유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선언

2012.04 영남권의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들, 신공항 건설 공약

2012.07 새누리당(여당) 의원들, 국회에 ‘신공항법’ 제출

2012.08 국토해양부, 신공항 조기 검토 입장 확인

2012.12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선공약으로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

2013.04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항공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공항시설을 확장하거나 검증(항공수요조사)을 
거쳐 신공항을 추진하는 방안 제시

2013.06 국토부와 영남권 5개 시･도, 항공수요조사 및 입지를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공동합의서 체결(6.18)

2013.09 국토부,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실시

2014.04
부산시장 후보(김영춘, 서병수, 오거돈),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공약 제시

대구시장 후보(조원진, 주성영, 김부겸, 권영진, 배영식), 밀양 신공항 재추진 공약(2014.6.4. 전국동시지방
선거) 제시

2014.08 국토부,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결과발표(8.25)

2014.10
영남 5개 시･도지사, 신공항규모를 둘러싼 갈등으로 입지평가용역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
부의 입지평가용역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10.2)

2015.01 영남 5개 시･도지사, 입지선정은 외국기관에 일임해 추진한다는데 합의(1.19)

2015.06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및 ADPi와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계약체결

2016.06 ADPi, 김해공항 확장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발표(6.21)

2016.06 부산시장(서병수),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김해신공항안 수용 선언(6.27)

2017,07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선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공약

2017,08 국토부 주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관련 김해 사전주민설명회’ 무산

2017.09 김해시 일부 주민 대표, 김해신공항반대대책위원회 구성(9,12)

2017.10
부산시, 김해신공항 건설지지 기자회견

김해시, 소음피해 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8,04
김해신공항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김해신공항건설반대주민대책위원회, 김해시의회 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 부산 
강서구 김해신공항반대투쟁위원회: ‘소음･안전 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반대 시민행동의 날’ 시위･삭발 진행

2018,06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신공항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 대책본
부’를 설치: 당선 직후 김해공항 확장안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해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을 구성, 자
체적으로 검증을 진행

2018,10
김해시의회와 신공항반대 시민단체 관계자, 소음 피해지역 주민, 이･통장단 등: 경남 김해지역 민･관･정이 
총망라된 대책기구인 김해신공항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2019.05
부울경 시도지사, ‘김해신공항 기본 계획(안)’이 안전성, 소음, 환경 훼손, 활주로 길이, 항공수요 등의 측면에
서 부적절하다고 결론

2019.06 국토부와 부울경 지자체,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설치하고 최종 검증 진행 합의

2020.11 검증위원회, 1년간 검증 끝에 김해신공항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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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과정 분석

1) 주요 이슈와 이해관계 분석

갈등과정에서의 이슈(issue)는 협상에서 다루어질 쟁점인 협상의제(agenda)를 의미한다. 이슈에

는 갈등 당사자의 욕구와 이해관계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슈와 사람을 구분하기

란 쉽지 않지만, 상생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감정과 인격을 공격하는 사람 중심의 협상이 

아닌 좋은 인간관계에 기초한 이슈 중심의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부각된 주요 이슈는 항공수요조사(신항공수요･
입지병행조사) 이슈, 입지 이슈, 김해공항확장 이슈 등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항공수요

조사 이슈는 입지조사가 전제된 항공수요조사 여부를 둘러싼 국토부와 영남권 5개 시･도(대구, 경

북, 울산, 경남, 부산)간의 의견 충돌이다. 입지 이슈는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영남 4개 시･
도와 부산광역시 간 입장차를 반영한 것이며, 김해공항 확장이슈는 2016년 6월 발표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토부와 김해시･동남권신공항대책본부 간 의견 충돌을 의미한다.

이해관계란 갈등당사자들의 협상의제에 대한 1차적･2차적 관심사 또는 그에 관련된 이해득실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욕구)에는 1차적 이해관계, 2차적 이해관계, 제3의 이해관

계, 최대양보선 등과 같은 차원이 있다(하혜수･이달곤, 2017: 105-106). 현실에서의 협상이 상생협

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요구(demand)나 입장(position)보다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관심사인 욕구(needs) 혹은 이해관계(interest)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남권 신공

항 재추진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도 이슈별로 현시된 요구(입장)의 이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로 항공수요조사 이슈(<그림 2>)의 경우 국토부는 검증(항공수요조사)을 통해 신공항 추

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2011년 예측에 비해 김해공항 등 항공수요가 빨리 증가

해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항공수요조사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전제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함으로써 그 이면에 깔린 이해관계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신공항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남권 5개 시･도는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 

결과 승복 요구에 반발(2013년 5월 23일)하면서 신항공수요･입지병행조사를 요구하였는데, 그 이

면에 깔려 있는 이해관계는 정부가 취할 수도 있는 신공항백지화명분을 희석시키고 타당성조사를 

통해 신공항 후보지를 조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러한 이해관계 충돌은 상대방

에 대한 부정적 인식틀의 분해(frame decoupling) 및 전환(reframe)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항공

수요조사기간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준비도 함께 해서 항공수요조사 종결 후 바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는 창조적 대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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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항공수요조사 이슈를 둘러싼 이해관계 구조

<그림 3> 입지 이슈를 둘러싼 이해관계 구조

두 번째 이슈인 입지이슈(<그림 3>)에 대하여 경북･대구･경남･울산은 밀양시 하남읍이 적지라

는 입장이었고, 부산시는 가덕도가 적지라고 주장하였다. 경북･대구･경남･울산은 영남지역 경제

광역권 구축을 위해 밀양시에 활주로 2본 이상의 통합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

면에 부산시는 기존 김해공항을 유지한 채 가덕도에 활주로 1본의 신공항을 건축해야 한다고 반

박하였다. 밀양시 하남읍을 적지라고 주장하는 경북･대구･경남･울산의 이해관계는 5개 시･도 주

요지역에서 1시간 이내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는 후보지의 선정을 주장함으로써 가덕도 안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가덕도를 적지라고 주장하는 부산시의 이해관계는 24시간 운영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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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허브공항 건설을 주장함으로써 밀양시 하남읍으로 후보지가 결정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었다. 이후 갈등이 진행되면서 영남 5개 시･도지사는 국토부의 중재로 입지선정을 외국기관에 일

임해 추진한다는데 합의(2015.1.19)하였고, 2015년 6월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및 ADPi와 신공

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년 후인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안을 연구

용역 결과로 발표하였다.

<그림 4> 김해공항확장 이슈를 둘러싼 이해관계 구조

세 번째, 김해공항 확장이슈(<그림 4>)의 경우 김해시와 지역주민들은 ADPi의 연구용역결과를 

불신하면서 김해공항 확장사업이 소음문제 해결 및 안전성 확보 노력이 미흡해 타당성이 부족하

다는 입장인데, 그 이면에 놓인 이해관계는 김해신공항사업을 반대하고 저지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신공항 건설은 김해주민과 부산 강서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므

로 소음과 안전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2018년 연말에 결과발표 예정인 김해신공항 

타당성평가 및 공항확장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하고 제주처럼 주민과 함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6월에 설치된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신공항 대책본부’는 정치적 명

칭인 ‘김해신공항 사업’을 ‘김해공항 확장사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청했는데, 이는 사

실상 ‘김해신공항’ 사업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

나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사업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이면에 깔

려있는 이해관계는 영남권 5개 시･도 간 갈등을 완화하고 김해공항을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 추

진하는 것이었다. 국토부는 장애물 문제를 국제 기준에 따라 판단했고, 안전성과 소음 문제도 기

준을 준수해서 검토했다는 입장이었고,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쪽에서 신공항 위치를 옮기기 위

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결과로 

단체장 리더십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해신공항반대 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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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출범(2018.10)과 부울경 시도지사의 반대 입장 표명(2019.05),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설치(2019.06)와 1년간의 검증 끝에 김해신공항 사업은 백지화 되었다.

2) 인지적 편견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각자 자신의 인식 틀에 얽매

이거나 결과를 정한 다음 이를 정당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자기중심성(egocentrism)이라는 심적 편

견과 상대방을 불신하는 특성부여 프레임(characterization frame)이라는 협상 비친화적인 부정적 

인식 틀이 형성되어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경우 전문성을 요하는 이슈들에 대해 합리적 결정이 어

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이나 직감이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7).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지적 편견을 완화하고 협상 친화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식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고정된 인식 틀을 분해(frame decoupling)하거나 전환(reframe)하는 것

은 상생 협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인지적 편견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식 틀의 분

해는 대안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인데, 주로 당사자 간의 성찰적 대화나 

제3자의 중재,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인식 틀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슈의 차원 

및 성격의 재조정과 이슈의 재규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슈의 범위를 전면도입에서 단계적 도

입으로 바꾸거나, 이슈의 불확실(불안)한 성격을 확실한(안정적인) 성격으로 재조정 하는 것, 그리

고 이슈의 비용보다는 편익에 중점을 두는 것 등은 이슈의 재조정에 해당되며, 개념 재규정화, 새

로운 명칭 개발, 중립적인 단어의 사용, 감정 완화 등은 이슈의 재규정에 속한다(하혜수･이달곤, 

2017: 273 ; Asah et al., 2012: 109).

항공수요조사 이슈에서 영남 5개 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뒤 인수위 140대 국정과제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뺏고 취임 후에도 마찬가지로 국정과제에서 제외시켜 실천의지에 의구심을 가지

고 있었다(국제신문: 2013.5.23. 인터넷자료).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상대방을 불신하는 부정

적 인식틀을 분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여론 수렴을 통해 항공수요조사를 지자체들이 합의한 

시행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외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하며 항공수요조

사 용역과정에 지역추천 전문가가 자문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항에 합의했다. 또한 

입지타당성조사에 미온적이었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항공수요조사 종결 후 바로 입지타당성조사

를 시작한다고 밝힘으로써 기존의 불확실했던 성격의 이슈를 안정적인 성격으로 재조정하는 인식 

틀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입지 이슈에서는 이해관계자인 영남 5개 시･도의 심적 편견(자기중심성)을 완화하고 부정적 시

각과 불신에 기초한 특성부여 프레임을 분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3자인 국토부의 중재라

는 절차적 기준과 더불어 실체적 기준인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가 활용되었다. 그리고 김

해공항 확장안이라는 의외의 대안 채택으로 이슈의 일시적 안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잠정적으로 

갈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기존의 5개 시･도 공동추진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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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함으로써 지역간 감정적 장벽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김해공항 확장 이슈가 다시 부각되기 전까지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관심

을 두었고, 대구･경북은 독자적 방식으로 군사공항 및 민간공항을 이전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으

며, 경남과 울산은 주된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빠지게 되어 더 이상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

게 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문유석･박영강, 2017: 97).

김해공항확장 이슈를 보면 국토부는 ‘김해공항 확장’ 대신 ‘김해신공항 건설’이라는 용어를 사

용함으로써 이슈를 재규정하고 이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틀을 전환하려고 시도했다. 새로운 명칭

의 개발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불만의 실체화’―그 동안 서로 

고립되어 있던 반대주민들의 불만과 의혹이 연결되어 전체적인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더 이상 참

아 넘길 수가 없다고 인식하는 극적 순간―를 통제하고자 했다.6) 그러나 2018년 9월 6일 부산･울

산･경남‘동남권 신공항 대책본부’가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등을 추가한 것을 신공항으로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업명칭을‘김해공항 확장사업’으로 바꾸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이슈

의 재규정화는 힘을 잃게 되었다, 이후 국토부와 부울경 지자체 간의 검증 진행 합의,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설치 등 인식틀을 분해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으나 2020년 11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3) 객관적 기준의 사용

갈등상황에서는 정의원칙, 관례, 전문직업적 기준, 과학적 판단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한 

조정이 효과적이다. 객관적 기준은 실체적 기준(시장가격, 물가인상률, 동종업계 평균수준, 전례

와 관례, 판례, 연구결과, 분배적 정의-동일양보･동일희생, 중간점과 인식상의 구분점, 이용 가능

한 최선의 기술)과 절차적 기준(분배와 선택 등 공정한 절차, 공론조사, 만장일치와 다수결원리, 조

정과 중재 절차, 최선의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규정 마련)으로 구분될 수 있다(Fisher & Ury. 

1991: 85-87; 하혜수･이달곤, 2017: 128-135). 그리고 객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객관적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과 수용가능한 기준의 선별,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

과 활용, 조정과 중재의 활용, 복수기준의 조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하혜수･이달곤, 

2017: 145-149).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이슈별 객관적 기준의 활용실태와 적용가

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항공수요조사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항공수요･입지조사를 병행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항공수요조사 이슈와 관련해서는 초기 협상과정의 경우 객관적인 실체적 기준보다는 어느 한 당

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논거가 보다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갈등당사자간에는 요구･반

발･거부가 반복되었다. 국토부와 동남권 5개 시･도 각자의 요구(입장)와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논거가 비교자료나 통계수치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했지만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적인 객관적 기준으로 채택되지 못했던 것이다. 

6) 심리학자 Roy Baumeister가 사용한 용어이다(박슬라 역, 201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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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요조사 이슈에서는 이후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절차적 기준과 더불어 복수의 기준을 조

합하는 방안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항공수요조사에 대한 해당 지자체들의 반

감을 줄이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전문가들이 다시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항공수요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항공수요조사 후 바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복수기준을 혼합하는 방식은 단일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복수기준의 적용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도 채택될 수 있다(하혜수･이달곤, 2017: 149). 항공수요조

사 이슈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조합 중에서 항공수요조사와 입지타당성조사라는 실체적 기준들의 

혼합, 전문가 집단의 조정이라는 절차적 기준과 실체적 기준들의 혼합 등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파

악된다.

두 번째 이슈인 입지이슈는 김해공항 존폐를 둘러싼 신공항 규모에 대한 논란과 공항목표(1시

간대 거리 v.s. 24시간 공항)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입지이슈를 둘러싼 갈등과정

에서는 절차적 기준인 국토부의 중재와 실체적 기준인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객관적 기준으

로 활용되었으나 특히 후자의 경우 갈등당사자인 영남권 4개 시･도와 부산시의 순응성을 확보하

는 데는 실패하였다. 국토부의 중재는 입지평가용역결과의 숭복에 대한 제1차합의(2014.10.2.)와 

외국기관에 일임해 공개적으로 입지평가용역을 추진한다는 제2차합의(2015.1.19.)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반면에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발표한 ADPi의 과학적 

판단은 관련 지자체의 동의가 없는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조치로 간주되어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

될 수 없었다. 어떤 기준이 아무리 합리적 논거를 지닌 타당한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가상적 적용

에 의해 당사자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린다면, 그리고 당사자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객

관적인 기준으로 채택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입지이슈를 둘러싼 갈

등과정에서는 절차적 기준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공론화 노력이 부족했고 오히

려 선전과 동원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셋 째, 김해공항 확장 이슈에서는 실체적 기준인 위법성 여부와 절차적 기준에 해당되는 소음피

해 방지 노력 등을 둘러싸고 근래에 갈등당사자인 국토부와 동남권 신공항 TF가 각자 합리적 논거

를 제시하였으나 객관적 기준으로 수용되지 못한 채 논란이 지속되었다(<표 2> 참조). 그 결과 

2018년 12월말까지 ‘김해신공항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김해시

의회 특별위원회, 김해신공항 건설반대 대책위원회,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소

음과 안전대책이 미흡할 경우 국토부의 결정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용역결과를 

객관적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갈등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들을 합리

적･전략적 측면에서 선별해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노력은 미흡했다. 지방정치지형의 변화

로 부울경 시도지사의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제도

화되지 못하면서 결국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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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조적 대안의 개발

창조적 대안이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줌으로써 협상의 타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대안을 의미한다. 창조적 대안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

하지 않은 대안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협상 테이블에서 제안되지 않은 새로운 

상생의 대안, 즉 서로가 승리하는 통합적 대안 혹은 상호특출대안(MPA)이나 상호만족대안(MAA)

을 추구하는 것이다(하혜수･이달곤, 2017: 225-227). 창조적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당사자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적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는 브레인스토밍 외에 소통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 이해관계의 교환, 이해관계의 연계, 상위 이

해관계 제시 등의 방법이 있다(하혜수･이달곤, 2017: 238-247).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둘러싼 갈

등과정에서 산출된 결과가 과연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한 통합적인 창조적 대안에 해

당되는지 여부와 창조적 대안의 개발전략 등을 살펴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김해신공항 관련 주요 쟁점

국토부 동남권 신공항 TF 

위법성 새공항은 민간공항이므로 공항시설법 적용 대상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이므로 군사기지법 적용 대상

장애물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산을 깍지 않는 것을 전제로 평가

소음피해 현장 여건 충실히 파악 현장조사 하지 않음

자료: 한겨레 (2018.9.6.).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0877.html. 

먼저, 항공수요조사 이슈에서는 항공수요조사라는 신중한 접근을 통한 신공항 추진여부 결정

(국토부의 이해관계)과 항공수요･입지조사 병행을 통한 조속한 신공항 후보지 결정(경남 5개 시･
도의 이해관계)이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전략을 통해 적절하게 조화된 창조적 대안에 도달한 것

으로 분석된다. 협상과정에서는 상대의 순응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비용(불만) 절감(cost saving)방

식이나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의 체면을 훼손하지 않고 물러날 수 있는 퇴각로

(golden bridge)를 마련해 주는 방식 등 이해관계의 조정전략이 활용되었고, 그 결과 국토부와 지

자체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는 수요조사 종결 후 바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는 창조적 대안으로 

귀결되었다.

입지 이슈의 경우 김해공항 확장 대안은 ADPi의 과학적 판단에 기초했다고 할지라도 갈등당사

자들의 동의가 없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간주되어 창조적인 대안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상생타결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대안은 기본적으로 창조성, 공존성, 균형성, 수용성 등의 기준

을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입지 이슈와 김해공항확장 이슈에서는 갈등당사자들의 자기중심성 편견으로 인해 상대방을 진

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순간의 힘’(the power of moments)이 작용하지 못했다. 창조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문제점 또는 단점에 대한 진실을 상대방이 통찰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

게 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상대방을 진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을 통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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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을 진실에 걸려 넘어지도록 해야 이해관계의 조정･교환･연계라는 창조적 대안의 개발전략도 

보다 용이하게 모색될 수 있다. 상대방을 진실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면 설득하는 측은 어떤 진실

을 알려주고 싶은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충격적인 깨달음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람들 스

스로 깨우치게 해야 한다(박슬라 역, 2018: 124-131). 

일반적으로 요구에 중점을 두는 상극협상(입장협상과 분배협상)에서는 창조적 대안은 모색되기

가 어렵다. 신공항 재추진 과정에서 부각된 입지이슈의 경우 입장협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갈

등당사자는 서로의 입장에 매몰된 채 상대방의 이해관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결과 이해관

계가 조정된 창조적 대안이 개발되지 못하였다. 신공항 재추진을 둘러싼 입지갈등은 양측 모두 강

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경성입장협상의 특성을 띠게 되어 강대 강의 전술로 일관했기 때문에 서로

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창조적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이처럼 어느 한 당사자도 힘

의 우위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장 대결 또는 강성 전술에 의존할 경우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

지거나 결렬될 수 있으며(하혜수･이달곤, 2017: 230), 이 경우 과학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 기준

이 제3자로부터 제시되더라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 논거가 객관

적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게 된다. 

Ⅴ. 결론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협상 당사자 간에 쟁점이 되었던 주요 이슈는 항

공수요조사, 입지, 김해공항 확장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을 통해 

갈등 당사자와 대내외적 영향요인을 포함하는 갈등구조를 먼저 살펴보았고, 이후 협상관계자(당

사자, 제3자)의 상호작용을 원칙협상론에 근거해 이해관계, 인지적 편견, 객관적 기준, 창조적 대

안 등 네 가지 기준을 활용해 이슈별로 <표 3>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항공수요조사 이슈와 달리 입지이슈와 김해공항 확장 이슈에서는 갈등해

결을 위한 인지적 편견의 완화 노력이 단기적 효과에 머물렀고, 객관적 기준보다는 당사자들 간에 

논란만 야기하는 합리적 논거가 지배적이었으며, 입장협상으로 인해 창조적 대안의 도출도 거의 

불가능했다.

본 사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이 가능할 것 같다. 

첫째, 동남권 신공항 추진 과정의 갈등은 단순한 입지 선정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다차원적 현상으로, 원칙협상론 기반의 접근이 효과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항공수요조사 이슈에서 보여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창조적 대안 도출 사례는 공공갈등 

관리에서 진정한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공항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

에서는 표면적 요구가 아닌 근본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성찰적 대화와 적극적 경청을 통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관심사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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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에 매몰되지 않고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상호존중의 문화 

조성 또한 선결과제이다.

<표 3>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갈등과정에 대한 분석결과

구분 주요 내용

이해관계

이슈1: 항공수요조사
•국토부: 신중한 접근을 통해 신공항 추진여부 결정
•동남권 5개시･도: 항공수요･입지조사 병행을 통한 조속한 신공항 후보지 결정

이슈2: 입지
•대구･경북: 5개 시･도 주요지역에서 1시간 이내 접근성 확보
•부산: 24시간 운영가능한 안전한 허브공항 건설

이슈3: 김해공항 확장
•국토부:김해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화
•김해시･김해신공항사업 저지

인지적 
편견

이슈1: 항공수요조사
•자기중심성/불신 완화전략: 
  -인식틀 분해: 전문가 등 제3자 중재, 참여적 의사결정
  -인식틀 전환: 이슈 재조정(이슈의 불확실성 해소)

이슈2: 입지

•자기중심성/불신 완화전략: 인식틀의 분해･전환 활용
  -인식틀 분해: 국토부 중재, ADPi 용역결과->거절
  -인식틀 전환: 이슈의 재조정과 재규정화 효과는 단기적
     >불안정성 완화(재조정), 김해신공항 명칭(재규정)

이슈3: 김해공항 확장

•자기중심성/불신 완화전략: 
  -인식틀 분해: 합의, 제3자 중재 
  -인식틀 전환: 이슈 재규정화(신규 명칭 개발)
     >불만의 실체화 통제 효과는 단기적

객관적 
기준

이슈1: 항공수요조사

•협상 초반:객관적 기준보다 양측의 합리적 논거가 지배적
•협상 후반:
  -국토부: 전문가, 외국기관 참여를 통한 조정절차 제안 
  -복수기준의 조합 채택

이슈2: 입지
•절차적 기준: 국토부의 중재노력은 일시적으로 유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노력 부족
•실체적 기준: ADPi의 과학적 판단 결과에 대한 불응 

이슈3: 김해공항 확장
•절차적 기준: 소음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 여부 논란. ADPi 판단에 
  대한 공론화 노력 부족
•실체적 기준: 법률적용의 위법성 논란 지속

창조적 
대안

이슈1: 항공수요조사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창조적 대안 도출
•창조적 대안의 개발 전략: 비용절감방식, 퇴각로 마련

이슈2: 입지
•상극(입장)협상으로 ADPi안은 대안으로 수용되지 못함
•ADPi가 제시한 합리적 기준에 대한 합의 성립이 곤란

이슈3: 김해공항 확장
•상극협상으로 창조적 대안의 모색이 곤란
•당사자 모두 진실에 걸려 넘어지지 못함. 백지화

둘째, 동남권 신공항 추진 갈등에서 드러난 인지적 편견의 영향력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심리

적･인지적 요인을 고려한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기중심성, 불신, 특성부여 프레임 같은 

인지적 편견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갈등을 심화시켰다. 입지 이슈와 김해공항 확장 이

슈에서 나타난 인식틀 분해･전환 노력의 한계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지적 편견 관리 전략의 중

요성을 시사한다. 정책결정자들은 갈등 초기부터 당사자들의 인지적 편향을 파악하고, 증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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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촉진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이슈의 재조정과 재규정화를 

통해 안정감을 제공하고, 제3자의 중립적 중재로 불신의 장벽을 낮추는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객관적 기준의 활용 측면에서 본 사례는 단순한 과학적･기술적 판단 제시만으로는 갈등 

해결에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ADPi의 김해공항 확장안과 같은 전문가의 과학적 판단이 갈등 

당사자들에게 수용되지 못한 사례는 객관적 기준이 사회적･정치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음을 시사

한다. 효과적인 객관적 기준 활용을 위해서는 기준 설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항 건설과 같은 기술적 복잡성이 높은 사

업에서는 전문성과 대중 이해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단일 기

준보다는 복수의 객관적 기준을 조합하여 활용하는 접근이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

다. 무엇보다 객관적 기준이 정치적 판단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창조적 대안 개발 관점에서 본 사례는 입장협상(positional bargaining)에서 이해관계 중심 

협상(interest-based negotiation)으로의 전환이 국책사업 갈등해결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항공수

요조사 이슈에서는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창조적 대안 도출이 가능했던 반면, 입지 이슈와 김해공

항 확장 이슈에서는 입장에 매몰된 협상으로 상생의 대안 모색이 실패했다. 이는 다양한 대안 생

성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는 양자택일적 접근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개

발하고, 브레인스토밍, 상호이익의 발견, 이해관계 교환･연계 등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을 활용해

야 한다. 특히 ‘순간의 힘’(power of moments)을 활용해 당사자들이 통찰을 통해 진실을 깨닫게 하

는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결정자들은 갈등 당사자들이 고착된 입장에서 벗

어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동남권 신공항 갈등 사례는 지방행정에서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구

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들 간 상호작용이 갈등관리의 중요 변

수로 작용한 본 사례는 효과적인 정부 간 관계(IGR)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치 지형 변화가 갈등 양상과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점은 정치적 맥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IAD 모형 관점에서 정치경제적 환경, 제도적 장치, 단체장과 관료의 특성 및 행태 같은 

맥락적 요인들이 갈등 당사자들의 상호작용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앙집권적 하향식 

의사결정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조정할 제도

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책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협력적 계획

(collaborative planning) 방식 도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촉진할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

여섯째, 원칙협상론에 기반한 동남권 신공항 갈등 분석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갈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Wilson의 고객형(client)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과 같은 도시선호시설을 둘러싼 핌피(PIMFY) 갈등은 단기적 중재보다 상충

된 가치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장기적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갈등영향평가 의무화, 제3자 중재 제도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사례에서 

나타난 이슈의 재조정 및 재규정을 통한 부정적 인식틀 전환 전략은 유용한 갈등관리 도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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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 합리적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한다. 갈등 당사자들의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갈등관리 전문가 양

성도 중요하며, 갈등을 창의적 대안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과정에 원칙협상론을 적용한 시론적 

연구로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분석틀을 다양한 공항건설 갈등사례에 

적용하는 비교연구를 통해 원칙협상론의 보편적 적용가능성과 맥락의존적 특수성을 검증할 필요

가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협상태도와 전략이 협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실증적 접

근과 질적 방법론을 통합한 혼합연구방법의 적용도 필요하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 사례의 사후적 

발전과정을 추적하는 종단연구를 통해 갈등해결 이후 정책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협상결과의 지

속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0년 11월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가덕도신공항 건

설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쟁점들의 관리 방식, 기존 협상결과의 유지나 변형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원칙협상론의 장기적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연구들은 개별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연구프로그램으로 통합될 때 원

칙협상론의 이론적 정교화와 실천적 적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원칙협상론의 핵

심 구성요소인 이해관계, 인지적 편견, 객관적 기준, 창조적 대안 등이 다양한 공공갈등 맥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지식 축적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갈등관리를 위한 이

론적･실천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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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flict Analysis of the Re-promotion of a Regional Airport, Applying Principled 
Negotiation Theory: The Case of the Southeast Region New Airport

Kwon, Gyeong-Hoan

This study examines the multi-layered conflict phenomena that emerged during the 

re-promotion of the Southeast Region New Airport project through the analytical framework of 

Principled Negotiation Theory. The research systematically analyzes three critical issues—

aviation demand survey, site selection, and Gimhae Airport expansion—focusing on interest 

structures, cognitive biases, utilization of objective criteria, and development of creative 

alternatives.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the aviation demand survey issue yielded integrative 

solutions through interest coordination, the site selection and Gimhae Airport expansion issues 

were characterized by limitations in mitigating cognitive biases, absence of objective criteria, and 

position-based negotiation, which collectively impeded the development of creative alternatives. 

This analysis suggests that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in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requires 

a paradigm shift toward interest-based negotiation, systematic management of cognitive biases, 

integration of multiple objective criteria, and establishment of multi-level governance structures.

Key Words: principled negotiation theory, public conflict management, interest-based negotiation, 

cognitive bias management, multi-level governance


